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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7개 고등학교 6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경제상태, SML1, SE가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정보를 비판

적으로 분석하고 수용하는 미디어리터러시를 기르며, 가족과 연계하여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

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 중심어 :∣고등학생∣성개방성∣미디어리터러시∣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 of media lieteracy and self-esteem on sexual permissive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 in order to develop a sex education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639 high school students from Seoul, Kyeonggi, and Incheon in Korea.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sexual permissiveness was explained by sex, economic status, SML1, SE 

family. The results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sex education program that 

focuses on enhancing media literacy and family-related self-esteem to raise the right sex attitude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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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은 

성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로 쉽게 그리고 

걸러지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청소

년 사회의 성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1]. 하

지만 이 같은 미디어 속의 성 정보들은 자극적이고 흥

미위주의 불확실한 정보일 수 있어 올바른 성의식이 형

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2].

특히 성적 미디어와의 접촉과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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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

적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은 혼전 성교나 혼외

정사 등과 같은 성행동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또한 이러한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영

향을 끼친다[6].

이러한 청소년의 건강문제에 미치는 미디어의 악영

향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는 것이 미디어리터러

시 교육이다[7].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육부[8]는 “학생들이 매스미디

어의 특성, 사용되는 테크닉,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충

분한 지식을 익히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 영국의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의 권위자인 Buckingham[9]은 “미디어를 이용, 해

석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미디어리터러시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1)

미디어에 접근하여 활용하는 능력, 2)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3)미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발신하는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건강과 관련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이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미디어 메시지를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

용함으로써 미디어 정보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청

소년의 건강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Brown[10]은 미디어리터러시를 높이면 미디어 메시지

의 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알게 되고, 미디어 정보에 대

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미디어가 조장하는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Bergsma and Carney[11]도 헬스프로모션 영역에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는 교육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방지

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고하며, 헬스프로모션 

영역에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유효성에 대해 주

장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의 평가연

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의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과 관련한 미디어리터러시의 

평가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7].

청소년의 건강행동과 관련한 중요한 개인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본이 되며 성취에도 영

향을 미쳐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는데 필수 요

건으로 여겨진다[12].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일수록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성취가능성이 높으며, 건

강증진행위의 실행정도도 높아지게 된다[13]. 하지만 

청소년의 개방적인 성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자아존중감

과 성개방성과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

과가 보고되고 있다[14-16].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허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성개방

성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13]도 있어 자아존중

감과 성개방성과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 같

은 이유 중의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의 문

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측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다차원적인 측면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17][18]. 특

히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많

은 선행연구에서 성행동을 포함한 청소년의 위험행동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21]. 하지

만 국내에서는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성개방성과

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개방적인 성태도와 

관련하여 교육적 개입이 가능한 요인인 미디어리터러

시와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리터러시와 자

아존중감, 특히 가족과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그들

의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청소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

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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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이 성개방

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대상자는 임의 추출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7개 고

등학교의 학생으로, 각 학교의 학년별 한 반을 무작위

로 추출하였다. 74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639명(회수율 85.3%)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

크기 .15, 요인 통계적 검정력 .95, 변수 개수 7개로 산정

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53명으로 산정되어 본 연구는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승인번호: 1041078- 

201408-HR-130-01)를 받은 후, 2014년 8월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간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가 각 학교의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성교육 담당 교사가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대상자에게 연구에 

강제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점, 설문 내용은 연구 목

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점을 밝힘으로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였다. 대상자는 설문지

의 동의서에 동의를 한 후 직접 자가 보고식으로 기록

하도록 하였다. 학교별로 수집된 자료는 연구팀에게 우

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으며 설문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22][23]를 참고로 하여 

연구팀이 작성하였고, 연구팀을 포함하여 간호학 교수, 

교육학 교수, 중, 고등학교의 관리자 및 보건교사, 가정

교사 등 10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그룹의 자문회의를 

열어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최종 완성하였

다.

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경제상태, 부모와의 

동거여부 및 부모의 맞벌이, 학교성적에 관하여 질문하

였다.

2.2 성개방성
성개방성은 일본 성교육협회[22]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애정이 없이

도 성교(섹스)를 하는 것’, ‘돈이나 물건을 받고 성교(섹

스)를 하는 것’,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도 또 다른 사람

과 성교(섹스)를 하는 것’, ‘사귄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성

교(섹스)를 하는 것’,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

을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채점방식은 ‘아주 좋지 

않다’ 1점, ‘전혀 상관없다’ 4점의 Likert방식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성에 대하여 개방적임을 의미하도록 합계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Cronbach’s α는 

.787이었다.

2.3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의 측정에는 Pinkleton 등[24]이 작성

한 성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Sexual Media Literacy, 

SML) 척도를 수정, 보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미디어 속의 성적 묘사 장면을 좋아함(이하, SML1)’ 5

문항과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하, SML2)’ 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점방식은 3점 만점의 Likert

방식으로 ‘그렇다’에는 3점, ‘보통이다’에는 2점, ‘아니다’

에는 1점이었다. SML1는 ‘나는 미디어 속의 광고가 야

하거나 스킨십이 많은 것이 좋다’, ‘미디어 속의 섹시한 

등장인물은 행복해 보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속의 성묘사를 비판적으

로 판단하여 성묘사나 등장인물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여 합계점수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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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SML2는 ‘미디어는 십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성행동은 

청소년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점

수가 높을수록 미디어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있어 Cronbach’s α는 SML1이 .736, SML2가 .705였다. 

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Pope 등[25]이 개발한 척도

를 수정하여 사용한 Song[23]의 도구를 사용하여, ‘가족

에 대한 자아존중감(이하 SE가족)’과 ‘신체에 대한 자

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각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만점으로 ‘그렇다’에는 3점, ‘보통

이다’에는 2점, ‘아니다’에는 1점의 Likert방식으로 채점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일원으로 느끼는 자아

존중감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여 합계점수를 산출하였다. SE가족

에는 ‘나는 가족 중에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매우 즐겁다’ 등의 문항이, SE신체에는 

‘나는 다른 친구들만큼 키가 크면 좋겠다’, ‘나는 내 얼

굴이나 외모가 싫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

구에 있어 Cronbach’s α는 SE가족이 .862, SE신체가 

.755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

하였고,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개방성의 차이는 t-test와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

였으며, 성개방성과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을 검토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개방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학생이 

44.8%, 여학생 55.2%로 여학생이 조금 많았으며, 학년

은 1학년 34.9%, 2학년 34.4%, 3학년 30.7%로 3학년이 

조금 적게 분포되었다. 대상자의 경제 상태를 보면 ‘중’

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0.1%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이 95.6%,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학생은 62.1%였다. 학교 성적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2%,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3.1%, ‘하’라

고 응답한 학생이 36.3%였다.

변수 n(%)

성별 남자 286(44.8)
여자 353(55.2)

학년
고1 223(34.9)
고2 220(34.4)
고3 196(30.7)

경제상태
상 34(5.3)
중 512(80.1)
하 88(13.8)

부모와의 동거 예 611(95.6)
아니오 24(3.8)
예 397(62.1)맞벌이 아니오 191(29.9)
상 65(10.2)

학교성적 중 339(53.1)
하 232(36.3)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39) 

변수 Mean±SD Range
성개방성 7.81±2.78 5-20

미디어리터러시
(SML)

SML1 12.20±2.31 5-15
SML2 4.55±1.23 2-6

자아존중감(SE) 가족 23.98±4.37 10-30
신체 20.01±3.93 10-30

표 2.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정도 
(N=639)

2.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표 2]에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성개방성 점수는 

20점 만점에 7.81점이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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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β t p R
2

상수 14.743 .912 16.165 <.001

.305
성별 (남자) 1.551 .206 .276 7.524 <.001
경제상태(상) 1.254 .496 .101 2.528 .012
경제상태(중) .745 .281 .105 2.651 .008
SML1 -.444 .046 -.369 -9.695 <.001
SE가족 -.090 .027 -.141 -3.347 .001

표 5. 대상자의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SML1의 점수가 15점 만점에 12.20점이었으며 SML2의 

점수는 6점 만점에 4.55점이었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30

점 만점에 SE가족의 점수가 23.98점, SE신체의 점수가 

20.01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을 분석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성별과 

경제상태였다. 남학생의 점수가 8.98점으로 여학생의 

6.86점 보다 높았으며(t=9.909, p<.001), 경제상태가 ‘상’

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점수가 9.06점으로 ‘중’이라고 응

답한 학생의 7.79점, ‘하’라고 응답한 학생의 7.56점 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F=3.799, p=.023).

변수 Mean±SD
t/F

Scheffe
p

효과
크기

성별 남자 8.98±3.06 9.909 <.001 .81여자 6.86±2.11

학년
고1 7.48±2.60

2.602 .075 .008고2 7.91±2.64
고3 8.08±3.10

경제상태
상a 9.06±3.27 3.799

a>b,c .023 .012중b 7.79±2.74
하c 7.56±2.75

부모와의 동거 예 7.79±2.77 -.646 .519 .13아니오 8.17±3.10
예 7.92±2.89 1.438 .151 .13맞벌이 아니오 7.57±2.52
상 8.17±2.64

1.398 .248 .004학교성적 중 7.64±2.69
하 7.94±2.94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  (N=639)

4.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결과는 [표 4]과 같다. 성개방성은 

SML1(r=-.449)과 SE가족(r=-.189)과 부적 상관을 보였

으며, SML1은 SML2(r=-.266)와 부적 상관을, SE가족

(r=.204)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SE가족과 SE신체 사

이에는 정적상관(r=.539)이 확인되었다.

변수 성개방성 SML1 SML2
SE
가족

SE
신체

성개방성 1
SML1 -.449

(<.001) 1

SML2 -.006
(.879)

-.266
(<.001) 1

SE가족 -.189
(<.001)

.204
(<.001)

-.005
(.900) 1

SE신체 -.012
(.768)

.028
(.488)

-.029
(.463)

.539
(<.001) 1

표 4. 대상자의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 중감 간
의 상관관계

5.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일

반적 특성 중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과 경제상

태,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다. 이 중 

성별과 경제상태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8.225, p<.001), 적합

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32이어

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공차한계가 .646∼.866로 0.1

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154∼1.548로 10미만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SML1(β=-.369, p<.001), 남학생(β=.276, 

p<.001), SE가족(β=-.141, p=.001), 경제상태 ‘하’에 비

해 ‘중’(β=.105, p=.008), ‘상’(β=.101, p=.012)의 순서로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ML1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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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들의 설

명력은 30.5%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 중에서 미디어 사용과 성행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리터러

시와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여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수

도권 지역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

의 결과는 청소년의 개방적 성태도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 특히 가

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확인하여 성교육 프로

그램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개방성 점수는 20점 만점에 

7.61점이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8.05점이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청소년의 성개방성 정도

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나,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성개방성 점수를 50점 만점

에 26.86점(100점 환산 53.72점)으로 보고한 김혜원[26]

의 연구나 중학생의 성허용성 점수를 64점 만점에 

32.43점(100점 환산 50.67점), 성태도 점수를 73점 만점

에 34.7점(100점 환산 47.53점)으로 보고한 정선영 등

[27]의 연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성개방

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달라 단순히 수치상의 데이터

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태도와 같이 다양

한 정의와 측정도구가 존재하는 영역에 관한 연구에서

는 먼저 용어나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23.98점,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20.01

점이었다.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이규영과 송승훈[18]의 연구에서

는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26.02점, 신체에 대한 자

아존중감이 21.80점이었고,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

정한 Song[23]의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

이 21.73점,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17.88점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함께 생각해보면 두 자아존중감 모두 

초등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고 중학생의 점수가 가장 낮

은 V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

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한 일본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고

등학교 1, 2학년까지 저하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심리적 불안정과 함께 환경

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다가 사춘

기가 끝나는 10대 후반에는 점차 안정화되는 것이 아닌

가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성별과 경제상황, SML1, 가족에 대

한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성태도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

자 청소년에 비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6][28]. 이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

년에 비해 음란물 접촉[29][30]이나 성행동[31][32]의 

경험이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

라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의 남녀차 등 청소년들

이 서로의 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남녀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제상황도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부자일수록 성태도가 더 허용

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4][30]. 경제상

황이 청소년의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서는 명확하지 않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우선 미

디어의 성정보가 청소년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고려했을 때, 가정이 부유할수록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접할 확률이 높고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성정보에의 접촉이 많은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 경제수준이 높고 10만원 이상의 일주일 평균 용돈을 

받는 중학생의 성경험이 높다는 권석현[31]의 결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진 등[33]의 연구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보다 성행동이 많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성경험이 많

고 그로 인해 성행동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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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두 선행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중간인 집단보다 성행동이 많았고, 성별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고한 연구[26]나 경제수준과 성

태도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28] 등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없어 경제수준과 성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는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하여서는 SML1이 성개방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속의 성

적 묘사 장면을 좋아하는 것이 성개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속의 성묘사를 비판적으로 판단

하여 성묘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을수록 성개

방성이 낮아졌다. 미디어의 성정보와의 접촉과 청소년

의 성에 대한 태도, 행동과의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

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3-5][20] 

[23][29].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성정보와

의 접촉과 성태도, 성행동 사이의 관계만 검토했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 성정보에의 접촉이 성태도나 성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과정의 해석에 대한 힌트

를 주고 있다. 즉, 미디어의 성정보에 반복적으로 접촉

을 하면 그 정보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고 친근함을 느

끼게 되며, 미디어 속의 성관련 묘사 장면이나 그 속의 

등장인물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34]. 그리

고 점점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결과 성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효

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미디어 정보를 비

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리터러시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성정보를 접한 후 긍정적 이미지의 형성

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24]에 

있어서도 미디어리터러시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미디어가 만

들어내는 성행동에 관한 이미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성적인 메시지를 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성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

고, 성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친구의 

성행동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반면, SML2는 성개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ML2가 성개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

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가설로

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나타내는 특성 중의 하나인 

‘개인적 우화’ 경향을 들 수 있다[35]. 즉, 청소년들은 미

디어가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중에

서도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포함한 위험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관되게 보고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중학생 466명을 3년간 추

적 조사한 Song 등[20]의 연구에 따르면, 1학년 때 가족

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행동이 시작할 위험이 높았다. 남아프리카공화

국의 8-11학년 청소년 919명을 대상으로 한 Wild 등

[21]의 연구에서도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흡연이나 음주, 자살기도, 성행동의 위험이 높았다. 하

지만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

과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다. 단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가족과의 긍

정적인 관계 등에 의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가족관

계와 관련한 연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주희[3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

려움을 겪는 자녀는 성을 도구로 간주하고 성에 대해 

허용적인 경향을 갖는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

한 자녀는 성을 남녀 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고 성에 대한 책임감이 높았다. 가족에 대한 자아존

중감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Kawabata 등[19]은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이나 가족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끼침

과 동시에,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켜 친구나 미디

어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게 만든다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가정과 연계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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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

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성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개방성은 20점 만점에 7.61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점수는 

SML1의 점수가 18점 만점에 12.20점이었으며, SML2

의 점수는 6점 만점에 4.55점이었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30점 만점에 SE가족의 점수가 23.98점, SE신체의 점수

가 20.01점이었다.

둘째,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경제상

태, SML1, SE가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설

명력은 30.5%였다. 즉, 남자일수록, 경제상태가 높을수

록, 미디어의 성묘사 장면을 좋아할수록,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성개방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의 성개방적 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

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

용으로 미디어의 성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

어리터러시와 가족과 연계하여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

감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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